
l 인체유해성이 훨씬 큰 도로변 나노미세먼지 저감대책 시급

1) 현황

   - 수도권 도심 도로변 상시(평균) 대기오염도는 대기농도의 3-5배 높음 : PM, NOx

   - 나노미세먼지인 PN은 50nm 크기(PM0.05)로서 PM2.5에 비해 인체 유해성 훨씬 크며, 

     폐암과 심혈관질병 유발

   - PN은 자동차에서 대부분 배출되며,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변에 고농도 분포

   - 서울시 도로변 노출 위험인구는 38.4% 

   - 제작 자동차배출 PN 배출허용 기준은 있으나, 판매이후 관리는 전무

     ※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#6x1011/km는 약 #105/cc 수준

2) 대책

   - 대기농도 정책만으로는 도로변 노출위험 인구의 건강을 관리할 수 없으며

   - 수도권과 대도시 도로변과 주택(아파트) PN 실태조사와 관리정책 시급. 

   - 도로변 오염현황 실시간 공개와 높은 오염시 시민들 행동지침 마련

      보행자와 차량통행 제한 비상조치, 주택과 아파트 주민의 대응지침

   - 친환경자동차, 대중교통, 차량2부제, 경소형차보급, 노후차운행제한, 사업장 조업중단 등

※현재의 미세먼지개선을 위해서는 국내대책(자동차,발전소, 공장 등)도 필요하지만, 중국의 

개선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단시일에 해결하기가 어려움

※PM2.5 미세먼지가 개선되더라도 도심의 나노미세먼지(PN) 해결과제는 남게 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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